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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of job stres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with the quality of life in female riot police officer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ign was adopted, and a 
convenience sample of 182 female riot police officers from 5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in South Korea. All 
participants completed a self-administered survey questionnaire that assessed job stres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in May 201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all of which were executed using SPSS/WIN 23.0 and STATA 
13.0. Results: The level of job stress among participants was moderate, and the mean was 45.25 out of a maximum 
possible score of 100. The mean scores that emerged for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the quality of life were 
2.62 (maximum=4) and 56.59 (maximum=100), respectively. Job stress (r=-.380, p<.001)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r=.559, p<.001) were correl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quality of life were job stress (β=-.212, p=.001)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β=.417, p<.001). Conclusion: 
The variable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riot police officers were job stres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Therefore, interventions that can enhance job stress managemen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are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riot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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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한민국 여자 경찰(이하 여경) 창설 70주년이었던 2016년에 

여경은 1만 1,738명으로 전체 경찰관의 약 10.8%를 차지하였고

(Kim, 2017), 최근 경찰청에서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여경 채용 비

율 제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여경의 수

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여경은 수사, 경무, 외사, 

보안, 정보 분야 뿐 아니라 경찰관 기동대 등 경찰업무의 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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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치되어 활약하고 있다(Lee & Shin, 2009). 따라서 여경의 

양적 증가와 함께 현재 경찰청에서는 여경에 대한 관심을 갖으

며 여성전용 숙직실, 직장 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7). 

여경 기동대는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 설치되어 2014년 

기준 여경 기동대에 근무하는 여경은 약 300명으로 추산된다

(Kim & Kim 2014; Park, 2015). 신임 경찰관의 경우 임용 후 2

년간 기동대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어 대부분의 여경들은 기동

대 근무를 경험하게 된다. 기동대의 주요업무는 집회, 시위 관

리, 재난 및 혼잡 경비이고 여경 기동대원은 집회 시위 현장에

서 여성, 장애인, 임산부, 소아 동반자의 보호관리, 단속, 체포

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Park, 2015). 이와 같은 업무 과

정에서 기동대원은 시위 군중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신체적 

부상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시위 군중과의 대치 상황에

서 겪는 긴장감, 시위 상황의 비예측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심리적 탈진을 경험하고 시위현장에서 장시간 대기로 무력감

을 느낀다(Oh, 2007). 기동대원은 대규모 집회, 시위가 없을 

시 지구대 지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무작위로 지구대 배정

을 받아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 시 소속감 결여를 경험하게 된

다(Park, 2015). 이러한 업무 환경과 함께 불규칙한 근무로 인해 

경찰관들은 기동대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Park, 2015). 

경찰관의 불규칙하고 바쁜 업무 패턴은 칼로리가 높은 식이 섭

취와 불규칙한 식이 습관을 갖게 하고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Can & Hendy, 2014; 

Shiozaki et al., 2017). 따라서 여경 기동대원의 업무 환경은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월경과 

같은 여성 특유 생리 현상이 가중되어 잠재적 건강 위험을 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

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

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 자각”이라고 하였다(Min, Lee, Kim, 

Suh, & Kim, 2000). 최근 일과 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개념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

아졌다. ‘일과 삶의 균형’이란 ‘일’과 ‘삶’에 시간과 심리적, 신

체적 에너지의 균형을 통해 개인이 지각한 삶에 대해 만족스러

운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에 대한 성취감, 즐거움과 함께 

가족, 자신(self), 여가 영역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Kim, Park, Sohn, & Jang, 2005). 일반적으로 경찰관은 국민

의 안전한 삶을 위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인식되어 

왔다(Huh & Choi, 2006). 그러나 경찰관 역시 보호 받아야할 

국민이며 경찰관의 삶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 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이 필요하다. 

Stuifbergen와 동료들은 Pender의 건강증진 모델(1987)을 

발전시켜 삶의 질은 개인적, 환경적 장애물, 자원 요인, 인지 요

인과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적 모델을 제안하

였다(1999). 본 연구에서 Stuifbergen 등(1999)의 개념적 모델

을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 증진 행위,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즉,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

레스, 기동대 근무 환경,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 자원,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삶의 여러 측면에서 느끼는 

행복감 또는 만족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Stuifbergen 등(1999)의 개념적 모델을 연구의 기틀

로 하여 변수들을 측정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와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찰관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과 관련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자경찰관이 남자경찰관보다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고(Andrew et al., 2013; 

Park & Youn, 2017), 경찰관의 건강증진행위 수준이 높을수

록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Oh, 

2017). 또한 경찰관의 삶의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조직만족

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30대와 50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uh & 

Choi, 2006). 국외 연구의 경우 경찰관 스트레스와 직무 만

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 연령, 계급이 영향 요

인으로 나타났다(Alexopoulos, Palatsidi, Tigani, & Darviri, 

2014). 기존 연구를 여경 기동대원의 특성으로 고려하기에 성

별, 주요 연령대, 기동대 업무 특성, 사회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제한된다. 따라서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 

증진 행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

진행위,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고 여경 기동대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경 기동대

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따른 중재와 정책 계획에 기초자

료로 활용 될 수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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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한다.

 여경 기동대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건강

증진행위,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여경 기동대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스트레

스, 건강증진행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5개 지방경찰청 여경 기동대에 근

무하고 있는 여경으로 선정하여 편의표집(convenience sam-

pling)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

정력 90%,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0.3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164

명이 요구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기관에 방문하여 자료수집

을 하는 방법과 우편을 통한 자료수집방법을 혼합 적용하였고 

무응답률을 40%로 고려하여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

다. 회수는 총 189부로 회수율은 82%였고, 항목 무응답이 있었

던 7부를 제외하고 총 18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

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1) 직무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Chang 등(2005) 이 개

발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KOSS-SF)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도구는 직무요구 4문항 직무자율성 결여 4문항, 대인관계 갈

등 3문항, 직무 불안정 2문항, 조직 체계 4문항, 보상부적절 3

문항, 직장문화 4문항으로 7개 영역, 총 24개 항목으로 각 문항

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점수 산출방법

은 Chang 등(2005)이 제시한 방법을 근거로 하여 실제 점수에

서 문항수를 뺀 후 100을 곱한 뒤 예상 가능한 최고점수에서 문

항수를 뺀 값으로 나누며 직무 스트레스 총 점수는 각 7개 영역

의 환산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 당시 각 영역의 내

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값은 .51~.82였고 본 연구에

서는 .86이었다.

2) 건강증진행위

Walker 등(1987)이 개발한 건강증진 생활양식(Health Pro-

moting Life Style ProfileII, HPLP-II)를 Yoon과 Kim (1999)

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조

사하였다. 도구는 대인관계 9문항, 영양 9문항, 건강책임 9문

항, 스트레스 관리 8문항, 신체활동 8문항, 영적성장 9문항으로 

6개 영역, 총 52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생활양식의 수행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Yoon과 Kim (1999)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값은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3) 삶의 질

Min 등(2000)이 번역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

형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Scale, 

WHOQOL-BREF)를 사용하여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도구

는 전반적 삶의 질 2문항, 신체적 건강 7문항, 심리적 영역 6문

항, 사회적 관계 영역 3문항, 환경 8문항으로 5개 영역, 총 26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값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4) 대상자 특성

대상자 특성 문항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인구 사회적 특성, 

직업 관련 특성, 건강 관련 특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인구 사회적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 상태를 구성하였고 직

업 관련 특성으로 계급, 직책, 근무기간, 현재 기동대에서의 근

무기간, 집회 시위와 관련된 출동 업무 횟수, 근무시간, 집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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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과정에서 신체적 충돌 경험, 휴무 보장 정도를 구성하였다. 건

강 관련 특성으로 월경통으로 인한 약물 복용 또는 결근에 대한 

경험, 지각된 건강상태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각 기동대대에 협조를 요청하여 승인받아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에 승인한 기관에 소정의 답례품, 설문지를 회수할 

봉투, 연구참여 동의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

였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1개 기동대대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과 절차에 관해 설명을 제공하고 서면동의를 득한 후 자료수집

을 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이었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8년 4월에 연구자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목적, 방법론, 진행 절차, 자료의 비밀유지, 익

명성, 설문지 구성 전반에 걸친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

다(Y-2018-0034).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료수집 전 

연구에 대한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연구참여

에 대한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서면동의

서에는 연구참여로 인한 위험과 이익, 개인정보보호 관련내용, 

자발적 동의와 자율 의지에 의한 연구철회 가능성 및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3.0, STATA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양측 

검정 .05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경 기동대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 관련 특성, 직무 스

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 수준 분석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여경 기동대원의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

위, 삶의 질 차이는 t-test, ANON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고 분산 분석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 test로 

사후 분석 하였다.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건강 상

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경 기동대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연령은 30대가 46.7% 

(85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34.6%(63명), 40대 18.7%(34명)이

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자가 63.2%(115명)로 기혼자보다 미혼

자가 많았다. 계급은 순경이 36.8%(67명)로 가장 많았고, 경장 

33.0%(60명), 경사 13.7%(25명), 경위 및 경감이 16.5%(30명) 

순이었으며 기동대에서의 직책은 팀원이 83%(151명)이었다. 

총 근무기간은 5년 이하가 69.8%(127명)이었고, 5년 이상 10

년 미만이 8.3%(15명), 10년 이상이 22%(40명) 순이었다. 현

재 기동대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한 응답자가 

80.2%(146명)로 가장 많았다. 집회 시위와 관련된 출동 업무 

횟수는 월 5회 이상에서 10회 미만이 47.3%(86명), 10회 이상

이 42.3%(77명), 5회 미만이 10.4%(19명) 순이었다. 근무시간

은 하루 당 8시간 이상에서 10시간 미만이 59.3%(108명)로 10

시간 이상의 40.7%(74명) 보다 많았다. 집회시위과정에서 신

체적 충돌을 경험한 대상자는 42.3%(77명)이었다. 휴무 보장 

정도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로 응답한 사람이 40.7%(74명)이

었다. 월경통으로 인한 약물 복용 또는 결근에 대한 경험 유무

는 ‘있다’가 43.4%(79명)이었으며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53.3%(97명)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33.5%(61

명), ‘좋지 않은 편이다’가 13.1%(24명) 순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 

수준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직무 스트레스는 100점 환산 점수에서 평균 

45.25±10.13점이었다. 직무 스트레스의 하부 영역 중 직무 자

율성 결여가 61.1±10.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 직무 불안정 순으로 낮았고 관계 갈등이 

32.11±14.95점으로 가장 낮았다.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62±0.30점이었으

며, 6개 하부 영역 중에서 대인 관계영역이 2.91±0.38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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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Female Riot Police Officers
(N=182)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 20~29
30~39
≥40

 63 (34.6)
 85 (46.7)
 34 (18.7)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15 (63.2)
 67 (36.8)

Class Policeman
Senior policeman
Police sergeant
Police lieutenant, 

police inspector

 67 (36.8)
 60 (33.0)
 25 (13.7)
 30 (16.5)

Position of work Team member
Team manager, captain

151 (83.0)
 31 (17.0)

Working duration
(year)

＜5
5~9
≥10

127 (69.8)
15 (8.3)

 40 (22.0)

Working duration in 
riot police unit
(year)

＜1
1~＜2
≥2

146 (80.2)
 28 (15.4)
 8 (4.4)

Number of rally 
related work
(per month)

＜5
5~9
≥10

 19 (10.4)
 86 (47.3)
 77 (42.3)

Working hours
(per day)

8~9
≥10

108 (59.3)
 74 (40.7)

Experience of 
physical collision

Yes
No

 77 (42.3)
105 (57.7)

Off duty guarantee Not-well
Moderate
Well

 74 (40.7)
 66 (36.3)
 42 (23.1)

Taking medication 
or absence due to 
dysmenorrhea 

Yes
No

 79 (43.4)
103 (56.6)

Perceived health 
status

Bad
Moderate
Good

 24 (13.1)
 61 (33.5)
 97 (53.3)

Table 2. Level of Job Stress,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N=182)

Variables Categories M±SD

Job stress Job demand
Insufficient job control
Interpersonal conflict
Job security
Organizational system
Lack of reward
Occupational climate
Total score 
(Range: 0~100)

43.95±14.30
61.12±10.81
32.11±14.95
33.69±21.60
55.04±16.75
47.44±16.47
43.36±19.17
45.25±10.13

Health 
promotion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
Nutrition
Health responsibility
Stress management
Physical activity
Spiritual growth
Total mean score 
(Range: 1~4)

2.91±0.38
2.42±0.45
2.43±0.44
2.53±0.38
2.59±0.60
2.84±0.38
2.62±0.30

Quality of life Overall quality of life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Social relationships
Environmental
Total score 
(Range: 20~100)

13.51±2.54
13.94±3.10
13.34±2.67
14.24±2.16
12.54±2.37
56.59±8.62

가장 높았고 영적 성장, 신체 활동, 스트레스 관리, 건강책임 순

으로 낮았으며 영양 영역이 2.42±0.45점으로 가장 낮았다. 삶

의 질은 100점 환산을 했을 때 총점은 56.59±8.62점으로 하부 

영역 중에는 사회적 영역이 14.24±2.16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

체적 영역, 전반적인 삶의 질, 심리적인 영역 순으로 낮으며 환

경적 영역이 12.54±2.37점으로 가장 낮았다. 

3.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삶의 질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직무 스

트레스 점수는 연령(F=3.70, p=.027). 계급(F=3.83, p=.011), 

현 기동대에서의 근무기간(F=3.38, p=.036), 휴무 보장 정도

(F=21.56, p<.001), 월경통으로 인한 약물 복용 또는 결근 경험 

유무(t=3.82, p=.052), 지각된 건강 상태(F=5.79, p=.004)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 결과에서 연령

은 30대가 20대, 40대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계급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경장이 경

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현재 기동대에서의 근

무기간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 그

룹이 1년 미만, 2년 이상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 휴무 보장 정도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룹이 ‘보통이다’, ‘잘 지켜지는 편이다’ 그룹 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하

지 않은 편이다’가 ‘건강한 편이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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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Job Stres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Variable (N=182)

Variables Categories n (%)
Job stress HPB QoL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0~29
30~39
≥40

63
85
34

43.29±10.83a

47.40±9.67b

43.49±9.06c

3.70
(.027)
b＞a

2.67±0.32
2.60±0.30
2.62±0.27

0.98
(.384)

57.56±8.55
56.60±9.22
54.79±6.99

1.15
(.320)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15
67

45.59±10.25
44.65±9.98

0.08
(.777)

2.62±0.30
2.63±0.30

0.51
(.475)

56.24±9.26
57.19±7.44

0.36
(.547)

Class Policeman
Senior policeman
Police sergeant
Police lieutenant,  

police inspector

67
60
25
30

44.42±10.39a

48.61±9.81b

42.08±9.20c

43.00±9.50d

3.83
(.011)
b＞c

2.61±0.34
2.62±0.31
2.63±0.20
2.67±0.25

0.30
(.826)

56.56±9.06
57.01±9.13
55.46±7.11
56.77±8.00

0.19
(.901)

Position of work Team member
Team manager, 

captain

151
31

45.73±10.25
42.91±9.35

2.00
(.159)

2.62±0.31
2.67±0.25

0.78
(.379)

56.55±8.79
56.78±7.87

0.01
(.894)

Working duration
(year)

＜5
5~9
≥10

127
15
40

46.06±10.33
41.93±9.25
43.92±9.64

1.56
(.213)

2.62±0.33
2.66±0.22
2.62±0.25

0.09
(.913)

56.83±9.05
59.32±8.84
54.82±6.81

1.66
(.194)

Working duration 
in riot police unit
(year)

＜1
1~＜2
≥2

146
28
8

44.55±9.66a

49.66±11.65b

42.51±10.13c

3.38
(.036)
b＞a

2.62±0.30
2.61±0.31
2.70±0.24

0.27
(.761)

56.44±8.40
56.68±10.33
59.08±7.14

0.35
(.703)

Number of rally 
related work
(per month)

＜5
5~9
≥10

19
86
77

44.67±9.34
43.96±10.29
46.83±10.04

1.68
(.189)

2.57±0.27
2.63±0.29
2.63±0.32

0.31
(.739)

55.81±7.49
57.12±8.57
57.20±9.01

0.32
(.728)

Working hours
(per day)

8~9
≥10

108
74

44.26±10.10
46.69±10.08

2.54
(.113)

2.63±0.28
2.62±0.32

0.10
(.749)

56.83±8.11
56.24±9.37

0.20
(.113)

Experience of 
physical collision

Yes
No

77
105

47.97±10.52
41.53±8.30

19.85
(＜.001)

2.63±0.30
2.63±0.30

0.01
(.996)

56.27±7.23
56.83±9.55

0.19
(.663)

Off duty guarantee Not-well
Moderate
Well

74
66
42

50.46±9.81a

42.83±9.30b

39.87±7.53c

21.56
(＜.001)
a＞b, c

2.56±0.31a

2.63±0.25b

2.73±0.32c

4.63
(.011)
a＜c

54.25±9.96a

57.24±7.39b

59.70±6.64c

5.96
(.003)
a＜c

Taking medication 
or absence due to 
dysmenorrhea

Yes
No

79
103

46.91±10.08
43.97±10.03

3.82
(.052)

2.55±0.30
2.68±0.30

7.94
(.005)

55.28±9.00
57.60±8.25

3.28
(.072)

Perceived health 
status

Bad
Moderate
Good

24
61
97

50.56±7.57a

46.31±10.74b

43.26±9.80c

5.79
(.004)
a＞c

2.50±0.32a

2.50±0.25b

2.74±0.29c

15.68
(＜.001)
c＞a, b

52.59±8.60a

53.46±7.84b

59.55±8.06c

14.12
(＜.001)
c＞a, b

HPB=health promotion behavior. 

높게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 점수는 휴무 보장 정도(F=4.63, p=.011), 월

경통으로 인한 약물 복용 또는 결근 경험 유무(t=7.94, p=.005), 

지각된 건강 상태(F=5.79, p=.00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 결과에서 휴무 보장 정도에 따른 건

강증진행위 점수는 ‘잘 지켜지는 편이다’ 그룹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룹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각

된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 그룹이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그룹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 점수는 휴무 보장 정도(F=5.96, p=.003), 지각된 건

강 상태(F=14.1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 결과에서는 휴무 보장 정도에 따른 삶의 질 

점수는 ‘잘 지켜지는 편이다’ 그룹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룹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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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Job Stress,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N=182)

Variables
Job stress Health promotion behaviors Quality of life

r (p) r (p) r (p)

Job stress 1 -.322 (＜.001) -.380 (＜.001)

Health promotion behaviors - 1 .549 (＜.001)

Quality of life - - 1

Table 5. Associated Factors with Quality of Life (N=182)

Variables B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33.483 5.080 ＜.001   

Job stress -0.167 -.212 -3.352 .001 .888 1.126

HPB 12.007 .417 6.178 ＜.001 .787 1.270

Off duty guaranteea

Moderate
Well

 
0.585
0.797

 
.033
.039

 
0.462
0.533

 
.645
.595

 
.717
.670

  
1.394
1.493

Perceived health statusb

Moderate
Good

 
-0.018
2.705

 
-.001
.157

 
-0.011
1.608

 
.991
.110

 
.409
.377

 
2.443
2.653

R=.609, R2=.371, Adj. R2=.350, F=17.228, p＜.001

HPB=health promotion behavior; Reference categorya: Not-well (1); Reference categoryb: Bad (1).

4.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의 상관관계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322, p<.001)를 나타났

고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r=-.380, p<.001)를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59, p<.001)를 나타났다. 

5. 삶의 질 영향 요인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삶

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와 단변량 분석에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준 ‘휴무 보장 정도’, ‘자각하는 건강상태’를 가

변수로 처리 한 후 입력 방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삶의 질 회귀모형에서 ‘휴무 보장 정도’, ‘자각하는 

건강상태’를 제외하고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유

의하였다(F=34.864, p<.001).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을 진단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정규분포와 등분산이 확인되었

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377~0.888로 0.1 이상이 나왔으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26~2.653

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독립 변인으로 

만족하였다. 따라서 대상자의 삶의 질을 직무 스트레스, 건강

증진행위, 지각된 건강 상태가 37.1% 설명하며 직무 스트레스

가 낮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할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 정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

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여

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 증진, 삶의 질을 향

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45.25

점으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당시의 기준치

(Chang et al., 2005)와 비교하였을 때 중간 정도(범위: 44.5~50.0

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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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도구를 사용한 경찰관 대상 선행연구에서의 직무 스트

레스 점수(49.54점)(Kim & Oh, 2017), 임상간호사 직무 스트

레스 점수(51.41점)(Kim & Kim, 2016)보다 낮았다. 기존 경

찰관 대상 연구에서 계급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lexopoulos et al., 2014; Lee & Kim, 2017). 따라서 선행연

구를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가 20, 30

대로 낮고, 계급이 낮은 순경, 경장의 비율이 높아 선행연구에

서의 참여자들보다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다소 낮게 측정된 것

으로 사료된다. 

직무 스트레스 하위 영역에서는 직무 자율성 결여, 조직 체

계 영역 점수가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당시 참고치의 50

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의 스트레스 군에 속하여 다소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났다. 경찰조직은 군대조직과 유사한 계급 사

회라는 특성에 따라 상사에 대한 복종과 위계질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조직적 특성이 있다(Park, 2015). 또한 기동대는 업

무 특성상 시위 진압과정에서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

에 따른 조치를 일관성 있게 수행해야 된다(Jeon, 2009). 따라서 

선행연구를 고려하였을 때 기동대의 조직적 특성과 업무 특성으

로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범주인 직무 자율성 결여 영역에서 다

소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직무 자율(job 

autonomy)은 업무 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자율성

이 높은 경우 직무에 대한 애정과 성취감을 갖게 하여 감정 고갈

을 덜 느끼게 한다(Malinowska, Tokarz, & Wardzichowska, 

2018). 직무 자율을 높이는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

므로 기동대의 조직과 업무 특성에 고려하여 직무 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 점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특히 30대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

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Choi와 Kim (2017)의 연구에서는 기

혼 직장여성의 경우 생활과 가사, 양육과 함께 직장에서의 업무

로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과 만성적 스트

레스를 경험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30대 여경 

기동대원 중 자녀가 있는 경우 불규칙한 근무형태와 자녀양육

을 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최근 소방청에서는 여

성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라 자녀양육을 위해 교대 근무 부부 

소방공무원에 대한 양육공백시간 보육 지원 사업 및 비상소집 

제외 등 근무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발표하였다(National Fire 

Agency, 2018). 현재 경찰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직장 어린

이집 확충에서 더 나아가 여경 기동대원의 근무 특성과 가정생

활을 고려하여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경 기동대원의 건강증진행위 점수는 4점 만점 중 평균 2.62

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 점

수(2.67점)(Kim, Kim, Park, & Han, 2013) 와 비슷한 수준이었

고 함정 근무 여군의 점수(2.37점)(Kim, Lee, Jung, Shim, & 

Roh, 2017) 보다 높았다. 따라서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보

통 이상 정도의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 여경 기동대원의 86.8%가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다’ 또

는 ‘건강한 편이다’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양호하며, 보통 이상의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증진행위 하부 영역에서 영양 영역 점수(2.42점)가 타 

영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경찰관은 빠른 식사 속

도와 잦은 아침 결식, 간식 섭취 등으로 인하여 식습관, 영양 섭

취 부분에 문제점을 보고하였고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아침 결식, 빠른 식사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Joo & Sohn, 

2010).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했을 때 여경 기동대원

의 조기출근, 불규칙한 근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영양 불균

형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조기 출근 

시, 또는 예기치 않은 야간 근무 시 양질의 식사를 위한 예산 

반영을 통해 영양 섭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월경통은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해하며 이는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Koo & Kim, 2018). 본 연구에서 월경통으로 인한 

약물 복용 또는 결근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43.3%였고 월경통

으로 인한 약물 복용 또는 결근 경험이 건강증진행위 점수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월경통과 건강증진행위 연구에서 불규칙한 근무, 스트레스

는 호르몬 변화, 월경 전 증후군, 월경통에 영향을 미치며 월경

통은 건강증진행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Koo & Kim, 2018).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종합했

을 때 월경통은 건강증진행위와 관계가 있으므로 월경통 완화

를 위한 건강증진교육 및 직무 스트레스 감소 전략 교육 등 포

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여경 기동대원의 삶의 질 점수는 평균 56.59점으로 소방관

(76.89점)(Jang, Ryu, Choi, Lee, & Lee, 2016), 공기업 사무직 

근로자(68.83점)(Eom & Lee, 200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하부 영역에서는 환경 영역의 점수가 12.54점으로 가

장 낮았다. 이는 여경 기동대원의 집회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겪

는 물리적 안전에 대한 위협감, 여가시간 부족, 불규칙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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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점에

서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

위, 휴무 보장 정도, 지각된 건강상태가 삶의 질 점수를 37.1%

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강에 대한 외적 장애물

(barriers),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의 관계를 설명한 Stuifbergen 

등(1999)의 개념적 모델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최종 모형에

서 여경 기동대원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영

향요인은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였다. 따라서 직무 스트

레스 관리, 건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했던 휴무일 보

장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휴무일 보장을 통해 건강증진 활동 및 

여가,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트레

스 관리, 건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해 기동대원의 업무 상황과 특

성이 고려된 직장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직

장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별도로 휴무일에 시간을 내지 않더

라도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고,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으

며,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게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건강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경 기동대원의 

근무 환경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으

며 이는 결과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건강증진을 위

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휴무일 보장을 통해 충분한 휴

식을 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 조사시점에 과격한 집회 시위 경험 

등과 같은 직무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연구이다. 

따라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표본 추출 과정에서 편의 추

출로 인하여 표집 편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

반화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의 여경 기동대원의 약 70% 이상이 참여한 연구로

써 연구결과는 경찰관 건강 및 복지 정책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삶의 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직

무 스트레스 관리, 건강증진행위 실천을 위한 직장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여경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건

강증진행위, 삶의 질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수 

있었다. 본 결과는 여경을 위한 건강 및 복지 정책 수립에 도움

이 될 뿐 아니라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대상자의 삶을 

이해하고 간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여경 기동대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장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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